
제13회 드라마극본공모전

‘사막의별똥별찾기’시상식 개최

▲ 제13회 드라마극본공모전 ‘사막의별똥별찾기’ 수상자 단체사진
(앞줄 왼쪽부터 메가몬스터상 김성민 작가, 우수상 성주현 작가, 우수상 임유진 작가, 하나 작가, SBS
미디어넷상 정려주 작가 / 뒷줄 왼쪽부터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맹찬호 상임이사, SBS미디어넷 이상수 
방송사업본부장,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정상모 이사장, 메가몬스터 김용진 대표,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
순태 이사)

  방송콘텐츠진흥재단(이사장 정상모)은 SBS미디어넷(대표 김계홍), 메가
몬스터(대표 김용진)와 공동주최하고, 롯데홈쇼핑이 후원하는 제13회 드
라마극본공모전 <사막의별똥별찾기> 시상식이 11월 19일 롯데호텔 서울
에서 개최했다. 이 날 시상식은 코로나19감염증(코로나19) 정부 방역지
침 준수하에 진행했다.

  <사막의별똥별찾기>는 신인 드라마작가 발굴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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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한 극본이 드라마로 제작‧방영될 수 있도록 13년째 꾸준히 진행해오
고 있는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주요사업이다. 

  이번 제13회 드라마극본공모전 <사막의별똥별찾기>는 미니 시리즈 부
문 약 600편 이상 접수되어 응모작이 크게 늘었으며, 전문 심사위원들이 
독창성, 극본 구성력, 제작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. 심사
결과 우수상 2편, SBS미디어넷상 1편, 메가몬스터상 1편을 선정하여 총 
4천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. 

  우수상에는 임유진, 하나 작가의 <해가 지고 달이 뜨면>과 성주현 작
가의 <헝그리 파이터>가 수상했으며, SBS미디어넷상에는 정려주 작가의 
<디케>, 메가몬스터상에는 김성민 작가의 <마더스>가 수상했다.

  SBS미디어넷 이상수 방송사업본부장은 “올 해 <사막의별똥별찾기> 공
모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했으며, 재미는 물론 사회
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. 다중인격이라는 소재를 사극
으로 유쾌하게 풀어낸 우수상 <해가 지고 달이 뜨면>과 대한민국 청년
들의 짠내나는 현실을 희망적으로 풀어낸 우수상 <헝그리 파이터>, 제대
로 처벌받지 못한 범죄자들을 법 대신 처단한다는 획기적인 기획을 보여
준 SBS미디어넷상 <디케>, 모성이라는 주제로 스릴러적인 전개를 선보
인 메가몬스터상 <마더스>도 심사위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.” 라고 말
했다.

  한편 드라마극본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매년 수상작품집으로 발간
해 방송사와 국내 드라마제작사에 배포하여 수상 작가들의 작품이 드라
마로 기획,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신인 작가들의 활동 폭
을 넓힐 수 있는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.

  역대 수상작 중 제10회 대상 수상작인 문현경 작가의 <출사표>가 
KBS에서 방영됐으며, 제9회 대상 수상작인 최수미 작가의 <간택:여인들
의 전쟁>이 TV조선에서 방영됐다. 이외에도 오지영 작가의 <쇼핑왕 루
이>, 하명희 작가의 <닥터스>, 성진미 작가의 <제3의 병원> 수상작의 드
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된 바 있으며, 제2회 수상자 성진미 작가의 차기작 
<멘탈리스트>도 방송 방영을 앞두고 있다.



  수상작 이외에도 <쌈 마이웨이>와 <동백꽃 필 무렵>을 집필한 임상춘 
작가는 제5회 사막의별똥별찾기 공모전 당선을 통해 활발한 집필활동을 
이어가고 있으며, 박가연 작가와 설경은 작가, 강현성 작가 등 다수의 
수상 작가들이 공모전 당선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.  

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정상모 이사장은 “최근 우리나라 콘텐츠가 글로벌 
OTT플랫폼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에서 큰 신드롬을 일
으켰다. 우리나라 콘텐츠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
만큼 앞으로도 재단은 드라마라는 콘텐츠를 통해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
일상 속에서 감동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
역량 있는 신인 작가와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.”
라고 말했다.  끝.


